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숫자퍼즐 정답

연예

그룹‘세븐틴’이‘2020년 최고의 K팝 노래’에 연달

아 이름을 올리며 호평을 얻고 있다. 세븐틴은 올해 미

니 7집‘헹가래’, 스페셜 앨범‘; [세미콜론(Semico-

lon)]’을 각각 100만 장 넘게 팔아치우며 더블 밀리언

셀러로 등극했다.

지난 23일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, 

세븐틴은 최근 영국 매거진 데이즈드(DAZED)가 발표

한‘2020년 최고의 K-pop 노래 40 곡(The 40 best 

K-pop songs of 2020)’에‘; [세미콜론]’의 타이틀곡 

‘홈런(HOME;RUN)’으로 이름을 올렸다.

또 미국 매거진 페이퍼(PAPER)도‘헹가래’의 수록

곡‘마이 마이(My My)’를‘2020년 최고의 K-pop 노

래’로 선정하며“세븐틴은 최근‘레프트 & 라이트

(Left & Right)’와‘홈런’으로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

을 지키면서 소리를 향상시키는데 성공했다.”고 평가

했다.

앞서 세븐틴은 미국 타임지 선정‘2020년 올 한해 

케이팝의 기념비적인 노래와 앨범들(The Songs and 

Albums That Defined K-Pop’s Monumental Year in 

2020)’에도‘홈런(HOME;RUN)’으로 이름을 올리며 

글로벌 영향력을 과시했다.

타임지는 기사를 통해“브로드웨이는 2020년 대다

수가 문을 닫았지만 세븐틴은 우리에게‘홈런’으로 

단 3분 만에 극장 음악을 가져다 준다.”면서“‘앞으

로의 긴 여정을 위해 잠깐 쉬어가자’는 앨범 주제에 

맞게‘홈런’은 음악을 즐기도록 청자를 파티에 초대

한다.”고 호평했다.

사진=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

미국 페이퍼 “세븐틴, K팝 새로운 정체성” 

‘K-크리처극의 탄생’을 표방하는 넷플릭스 오리지

널 드라마‘스위트홈’이 인기몰이에 나섰다.

지난 21일 기준‘스위트홈’은 한국을 포함해 말레이

시아, 필리핀, 싱가포르, 대만, 카타르, 태국, 베트남 등 

총 8개국 넷플릭스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. 또 

홍콩과 페루,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2위, 도미니카공

화국과 오만, 방글라데시, 아랍에미리트에서 3위로 집

계됐다.

미국에서는 8위, 멕시코에서는 9위, 프랑스에서는 

10위를 기록 중이다.

동명의 네이버웹툰을 원작으로 한‘스위트홈’은 은

둔형 외톨이 고등학생 현수(송강 분)가 가족을 잃고 이

사 간 아파트 그린홈에서 겪는 기괴하고도 충격적인 이

야기를 담았다. 3천500평의 대형 세트장에 회당 제작

비로만 30억원이 투입돼 높은 완성도를 자랑한다.

넷플릭스는 팬들의 시즌2 제작 요청이 잇따르고 작

품 관련 검색어가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

위권에도 계속 오르는 등 화제성이 높아지자 이날 미

공개 스틸컷을 공개하기도 했다. 공개된 스틸은 세상

과 단절된 그린홈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생존자들

의 절박하고 긴장 넘치는 순간을 담고 있다.

송강과 이진욱, 이시영 등이 출연하는‘스위트홈’은 

총 10부로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 중이다.

사진=‘스위트홈’스틸컷(넷플릭스)

K-크리처극 ‘스위트홈’, 넷플릭스 인기몰이 

가수 홍진영의 석사 논

문이 표절됐다는 최종 

결론이 나왔다.

조선대는 지난 

23일 대학원위원

회를 연 뒤“홍진영 

석사 논문을 표절로 

판정했다.”며“이에 

따라 학위 취소를 위한 

행정조치 절차에 착수할 예

정”이라고 말했다.

조선대는“2011년부터 논문지도 교수에게 부여했

던 논문 표절 등 연구 윤리 위반 방지를 위한 지도, 

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연구 윤리 관리 시스템도 더

욱 철저히 운영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이에 따라 홍진영의 조선대 석사와 박사 학위가 취

소될 것으로 보인다. 홍진영은 가수 데뷔 후 신인 때 

‘박사 가수’로 알려지는 등 인기를 구가했었다. 하지

만 석사 논문이 표절로 최종 결론 나면서 신뢰를 잃

게 됐고, 대중에게 영향력이 큰 연예계 생활에 적잖

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.

홍진영은 논문 표절 논란이 일자“당시 관례로 여

겨졌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 단지 몇 퍼센트라는 수

치로 판가름 나니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변명으로 보

일 수밖에 없어 답답하고 속상할 뿐”이라고 표절 의

혹을 받아들이지 않았엇다.

사진=홍진영(IMH엔터테인먼트)

홍진영 논문 표절로
연예계 생활 ‘타격’


